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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은퇴불안 및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이   은   주                   이   지   연1)

인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중년

기 직장인 40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

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각각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고, 직업적 자기

효능감과 은퇴불안,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각각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직업

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은퇴불안이 낮아지고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심리적 안녕

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은퇴불안은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며,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심리적 안녕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은퇴불안 및 건강

한 부부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이중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는 중년기 직장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상담에서 은퇴불

안과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어 개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주요어 : 중년기, 직장인,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부부관계,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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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년기가 된다는 것은 주요한 인생의 사건 

중의 하나로 최초로 생리적 쇠퇴의 징후를 

경험하게 되고, 이전의 삶의 결실을 거두어서 

누리며 활기와 행복감이 삶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년기

가 인생주기에서 중요한 발달단계임을 보여

주고 있다(송명자, 2005; Olsho, Harkens & 

Leinhardt, 1985).

발달 심리학자들은 중년기를 행복의 시기로 

간주하고 있지만(송명자, 2005), 역설적으로 한

국의 중년기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

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은주, 2015). 

그 이유는 고령화와 산업화된 현대사회가 양

성 평등과 교육기회의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의식변화와 함께 최근 국가적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 감원 및 조기퇴직과 은퇴

불안의 증가로 가족해체의 문제로까지 연결

되는 악순환 되고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15.11.10.).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

면 중년기 50대 연령의 직장인들은 현재의 

행복에 대해서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문화일보, 

2015.10.6.). 이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가 중년기 

직장인의 심리적 안녕감의 주요 심리적 문제

와 상담 시 호소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우종민, 2004). 최근 중년의 실직, 조기

퇴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한 불안과 부

담감이 배가되어 중년기 직장인들의 행복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김은희, 남승규, 2015). 이

들이 현재 산업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년기의 행복수준은 한 개인

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사회, 국가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윤진, 김애순, 1993). 따라서 중년기 직

장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은 학자마다 

다양한 의미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

문에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국내 

연구에서 행복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안

녕감’,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웰

빙’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김명소, 김혜

원, 차경호, 2001; 박광희, 2011; 박진경, 

2010; 이순묵, 1995; 이지은, 손영우, 2008). 행

복을 의미하는 안녕감은 쾌락주의에 초점을 

둔 주관적 안녕감과 인간 잠재력의 실현과 성

장에 초점을 둔 자아실현의 심리적 안녕감

으로 나뉜다(Ryan & Deci, 2001). Ryff(1989)는 

‘Psychological Well-Being(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행복이란 한 개인이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기

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이 사회의 구성원인 직장인으로

서 얼마나 잘 기능하며 사는가에 초점을 맞

추어서 행복을 자기실현 관점으로 보는 심리

적 안녕감(Ryff, 1989)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중년기 직장인들의 행복과 관련된 심리적 안

녕감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중년기 직장인들

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구체

적인 시사점을 줄 것이다.

한편 Baruch와 Barnett(1986), 그리고 Levinson 

(1986)은 일에서의 능력발휘는 중년기의 심리

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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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Gould(1978)와 Neugarten(1975)는 중년기

의 위기에서 관계의 중요성이 개인의 정체감 

안정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

고 있다. 국내의 조옥희(2004)와 고경애(2011)

의 연구에서도 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만족감

은 가족관계의 만족감을 촉진시키고, 다시 가

족관계에서의 만족감은 직장 업무의 능률을 

촉진시키는 순환관계를 보이고 있음으로 나타

났다.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와 부부 의사소

통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

을 보였으며(양미화, 2012; 이은아, 정혜경, 

2007; 조원지, 한경혜, 2001;), 중년기의 실직, 

감원, 비자발적인 퇴직 등은 직장생활의 상실

감과 자기능력의 무가치함을 유발시켜서 심리

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

다(김경은, 곽금주, 민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능력과 

관계적 측면에서 중년기 직장인의 심리적 안

녕감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능력적 측면에서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목표수행을 위한 행동계획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는 자기효능감(self-efficyacy)이론

에서 도출된 확장된 개념이다(Bandura, 1986; 

Hackett, Betz, 1981). 자기효능감은 수행경험의 

성공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안정된 특성인 일

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정과제영역의 수행에 대

한 특수적 자기효능감(task-specificself-efficacy)으

로 구분되는데(김아영, 박인녕, 2001),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진로의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특수적 

자기효능감에 해당된다(Lent, Hackett, Brown, 

1996).

Hackett와 Betz(1981)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

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업적 장면에

서 선택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일에 대

한 자신감과 유능성으로 직업적인 의미를 부

여하였다(Fletcher, Hansson, & Bailey, 1992). 이

러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수행능력, 

학습능력, 조직화 기술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직무몰입, 직업만족 등과 관련

하여 자신의 능력을 넘는 수행의 성공 경험으

로부터 더 넓은 개인적 삶의 목적과 의미와 

연결시키는 주요 동기이자 요인이다(Fletcher et 

al., 1992). 즉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은 직업을 도구적으로 보기보다는 삶의 의미

의 차원에서 자신의 유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적 보상을 초월한 목표

몰입에 일의 의미를 부여하여 직업만족의 향

상과 더불어 낮은 스트레스를 보고한 연구결

과(Locke & Latham, 1984)는 자기효능감이 심리

적 안녕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곽미정, 김영미, 2013; 김금순, 유성

모, 2010; 송진영, 2009; 신미진, 송용관, 이철, 

2011; 신정인, 강영걸, 김영호, 2010; 오홍석, 

하정희, 2010; 이윤구, 윤용진, 2015; 하미경, 

윤동열, 2013). 즉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

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랑과 관계적 측면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는 결혼생활 중 부부가 비슷한 가치

관을 가지고 양성 평등한 위치에서 원활한 의

사소통과 친밀감을 가지는 긍정적인 개념이다

(김남연, 양난미, 2014). 직업에서 능력을 발휘

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직업만

족도는 부부관계의 결혼만족도에 매우 중요

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고정자, 1998;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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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김재현, 조동진, 2002; 박은옥, 2001; 배

경희, 김석준, 2012), 즉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장에서 받는 경제적 소득이 꾸

준히 높아지거나 유지되었고 더불어 가정에서

는 부부 간의 동등한 역할분담으로 가사의 참

여도가 높음으로써 건강한 부부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고정자, 1998; 김진분, 최규련, 

2007). Pittman(1994), 고숙정, 신성희(2013), 김

진경(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부부관

계의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증진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부부관

계는 심리적 안녕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의사소

통, 친밀감, 양성평등, 유사한 가치관의 충족

이 심리적 안녕감에 필수적임이 나타나(김태

현, 박지현, 2014; 조금숙, 조증열, 2004), 건강

한 부부관계의 요인충족이 사람들의 활력과 

기분, 자존감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밝

혀졌다. 국내의 다수의 연구(김미정, 김귀분, 

2013; 이수연, 백영주, 박군석, 2009; 한민, 이

훈진, 최인철, 김범준, 2013)에서도 건강한 부

부관계의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로 등장한 은

퇴불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관계성

을 보고자 한다. 한국의 급변하는 직업사회 

현실을 볼 때, 중년기 직장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은퇴불안은 실제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윤현숙, 이미진, 2007; 

이은주, 2014, 2015; 황치정, 2013), 또한 가족 

특히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

이다(권은비, 이정화, 2011; 성영모, 오제은, 

2014; 이옥희, 이지연, 2015; 이주연, 김득성, 

2014). 은퇴불안은 Fletcher와 Hansson(1991)에 

의해서 처음 소개가 되었으며, 재직자가 은퇴

에 대해 경험하는 미래의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잠재적 혼란스러운 정서 상태로서 은

퇴 후의 적응적 행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Hayslip, Beyerlein, Nichols(1997)는 은

퇴불안을 사회적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즉 은

퇴불안은 직업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높게 

지각하는데, 그 이유는 현직에서 물어나게 되

면 동료들에게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은퇴불안을 높게 지각하

는 사람은 사회적 요인보다는 생존문제로 인

한 경제적 측면의 불안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은퇴불안은 경

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인 위기이면서 

발달단계 상의 중년기 위기와 접점을 이루는 

중요한 변인이며, 중년기의 직업 만족도와 심

리적 안녕감 등의 결과 변인과 관련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불안

에 관한 선행연구들(김민정, 김봉환, 2007; 김

성옥, 1994; 마석렬, 김인수, 1998; 박현주, 조

긍호, 2003; 배경희, 김정숙, 2005; 전현정, 정

혜원, 2015; 조용래, 2008; 천석준, 이기학, 

2008; 허재홍, 2008)은 부적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선행연구

들(노충래, 김설희, 2012; 서석희, 박애선, 2007; 

서우경, 김도연, 2013; 송양민, 유경, 2011) 또

한 부적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즉 자기효능감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은퇴불안 및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75

그림 2. 경쟁모형

그림 1. 연구모형

은 불안과 부적인 관계이며 불안은 심리적 안

녕감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국내의 

은퇴불안 관련 경험적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박정희, 2015)과 은퇴

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은주, 

2014)에서도 두 변인 간에 부적인 관계가 검

증되었다.

세 번째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건강

한 부부관계와 은퇴불안이 직접경로 뿐만 아

니라 간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는 이중매개를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기 직장인들이 직업적 자기

효능감에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궁극

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게 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건강한 부부관계와 은퇴불안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였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 1.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건강한 부부관계,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건강한 부부관계와 은퇴불안이 

각각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건강한 부부관계와 은퇴불

안이 이중매개 하는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

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가 매개변인으로

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영역

에서 경험하는 자기효능감이 현실적으로 부딪

히게 되는 은퇴불안과 부부관계로 심리적 안

녕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상담적인 개입을 초점화하는데 시사

점을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상담 장면에서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큰 은퇴불안의 문제를 

갖고 있는 중년기 성인들의 직업적 자기효능

감과 부부관계에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경험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

구에서는 상기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그림 

1,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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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지지되고 있다(곽미정, 김영미, 

2013; 김금순, 유성모, 2010; 송진영, 2009; 신

미진 등, 2011; 신정인 등, 2010; 오홍석, 하정

희, 2010; 이윤구, 윤용진, 2015; 하미경, 윤동

열, 2013). 이를 근거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불안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작

용하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김사라형선, 

2010; 민하영, 2006; 이정순, 2010; 최미경, 

2012). 이를 근거로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

계의 직접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부분매개 모

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즉 연구모형

은 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직접경로와 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은퇴불안

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거쳐서 심리적 안녕감

으로 가는 부분매개모형이며, 경쟁모형은 은

퇴불안에서 건강한 부부관계의 직접경로를 삭

제한 부분매개모형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전

라, 경상 및 제주지역의 중년기 40세∼65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연구자

와 연구보조자 10명이 연구목적과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 후 이루어졌다. 수집된 총 420명

의 자료 중 다수의 문항을 빠뜨리고 응답하거

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17명의 자료

를 제외한 총 40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연구대상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267

명(66.3%), 여자 136명(33.7%)이었으며, 연령별

로 살펴보면 40대 250명(62%), 50대 131명

(32.5%), 60대 22명(5.5%)의 순이었고,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직 91명(22.6%), 공무원 

85명(21.1%), 생산․기술직 80명(19.9%), 영업․

서비스직 70명(17.4%), 전문직 49명(12.2%), 사

업․자영업17명(4.2%), 연구직 6명(1.5%), 성직

자(목사) 5명(1.2%)의 순이었다.

2. 측정도구

단축형 직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이정애(2013)에 의해 개발된 단축형 직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단일요인 구조로서 직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대해 응답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적 자기효능감 1요인의 문항

의 예는 ‘나는 임기 응변력이 있어서 직무에

서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직무수행 시 어려움에 처하

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낼 수 있

다’이며 Cronbach’s 는 .83이다. 직업적 자기

효능감 2요인의 문항의 예는 ‘나는 직무수행

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직무수행 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다’이며 

Cronbach’s 는 .74이다. 직업적 자기효능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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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문항의 예는 ‘나는 직무수행 시 내가 

세운 목표를 잘 달성한다’, ‘나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느낀

다’이며 Cronbach’s 는 .75이다. 응답자는 자

신의 직업(직장)의 과업수행 수준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반영하였고 전체 Cronbach’s 는 .94였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는 .90이었다.

중년기 은퇴불안 척도

이은주(2015)에 의해 개발된 중년기 은퇴불

안 척도 MARAS는 은퇴불안에 대한 ‘심리적 

요인(5개 문항)’, ‘신체적 요인(5개 문항)’, ‘경

제적 요인(5개 문항)’, ‘사회적 요인(3개 문항)’

의 4요인(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년기 은퇴불안 수준에 대해 응답자가 평정

하도록 되어 있다. 심리적 요인의 문항의 예

는 ‘은퇴를 생각하면 속상하다’, ‘은퇴를 생각

하면 초조하다’이며 Cronbach’s 는 .96이다. 

신체적 요인의 문항의 예는 ‘은퇴 후, 노인성 

질병(치매, 우울증, 암, 치과질환, 뇌졸중, 관절

염, 퇴행성 질환) 및 성인병,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불치병에 걸릴까 두렵

다’, ‘은퇴로 인한 신체노화로 체력저하, 기

억력 감퇴, 근력감소와 질병이 걱정된다’이며 

Cronbach’s 는 .83이다. 경제적 요인의 문항의 

예는 ‘은퇴 후,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노후자금

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걱정이다’, ‘은

퇴 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어 은퇴 후의 

월평균 생활비가 얼마정도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이며 Cronbach’s 는 .80이다. 사

회적 요인의 문항의 예는 ‘은퇴를 하면 직장

동료들과 계속 연락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

재 나의 사회적 지위(직위), 위치는 은퇴를 하

면 상실될 것이다’이며 Cronbach’s 는 .65이

다. 응답자는 자신의 은퇴불안 수준에 대해 5

점-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

우 그렇다)상에 평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은퇴불안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다. MARAS의 요인별 신뢰도는 심리적 요인이 

.96, 신체적 요인이 .84, 경제적 요인이 .74, 사

회적 요인이 .68로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

였고, 전체 Cronbach’s 는 .90이었다. 본 연구

의 전체 Cronbach’s 는 .90이었다.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

김남연, 양난미(2014)에 의해 개발된 한국인

을 위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는 평

등/가치관 요인 10개 문항과 의사소통/친밀감 

요인 10개 문항의 2개요인 구조로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수준에 대해 응답자가 평정

하도록 되어 있다. 평등/가치관 요인의 문항의 

예는 ‘우리 부부는 돈의 사용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사용한다’, ‘우리 부부는 여가활동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각자 따로 보내는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이며 Cronbach’s 는 .89

이다. 의사소통/친밀감 요인의 문항의 예는 

‘우리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서로를 보고 싶

어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 잘 통한다고 느낀

다’이며 Cronbach’s 는 .94이다. 응답자는 자

신의 건강한 부부관계 수준에 대해 5점-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

다)상에 평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한 부부관계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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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전체 Cronbach’s 는 .96이었다. 본 연구

의 전체 Cronbach’s 는 .95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Ryff(1989)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타당화한 척도의 축약판을 사

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자아의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

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의 성장’의 6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목적 요인의 구체적 

문항의 예는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역문항)’, ‘그저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

로 생각하지 않는다(역문항)’이며 Cronbach’s 

는 .55이다. 자아수용 요인의 구체적 문항의 

예는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내 성격의 모든 면을 좋아

한다’이며 Cronbach’s 는 .43이다. 긍정적 대

인관계 요인의 구체적 문항의 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역문항)’이며 Cronbach’s 

는 .37이다. 환경 지배력 요인의 구체적 문

항의 예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

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

들이 힘겹다(역문항)’이며 Cronbach’s 는 .25

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

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5점-Likert 척도(1 = 전

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상에서 반

응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반영한다. 김명

소 등(2001)의 연구에서 요인별 Cronbach’s 는 

자아수용 .96, 긍정적 대인관계 .72, 삶의 목적 

.73, 개인적 성장 .70, 자율성 .69, 환경통제 .66

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는 .75이

었다.

3. 자료분석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변인들 간의 관

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AMOS 21.0을 사용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이 두 모형 중에 좀 더 

본 연구 자료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χ²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모

형검증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

였는지 검토한 후, 2단계 방식으로서 잠재변

수간의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을 위한 측정변수는 문항 꾸러미를 제작

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개별문항을 측

정변인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고 추정 모수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서영석, 2010; Bandalos, 2002; 

Russell, Ostafichuk, & Scanga, 1998). 측정모형에

서 각 잠재변인별로 적어도 2∼3개의 측정변

인 수를 가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Isaac, 

Herremans & Kline,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잠재변인 중 단일요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 3개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만들어 사용

하였다. 검증과정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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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과 CFI (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와 

TLI (Tucker-Lewis index: Tucker & Lewies, 197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 Lind, 1980)이다. TLI와 CFI는 .90 이

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이고 RMSEA

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5∼.08사이면 적

당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0).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Bootstrap과 Sobel 검증(Sobel, 1982)이 있는데, 

Bootstrap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Sobel 검증은 ab의 정규분포를 가정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배병렬(2015)

은 Sobel 검증보다는 Bootstrap 결과를 참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관

심은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관계에

서 은퇴불안이 매개를 하는지, 직업적 자기효

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은퇴불안 및 

건강한 부부관계가 매개를 하는지와 같은 개

별경로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에 의한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배병렬(2015)의 제안에 따라 

Bootstrap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각 변인들이 정

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구결

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

형에서 정상분포곡선(왜도 < 2, 첨도 <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

계를 살펴보면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은퇴불안

(r = -.13, p < .05)은 유의한 낮은 정도의 부

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관계(r = .33, p < .01)는 유의한 

높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r = .45, p < .01)

은 유의한 높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

다.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r = -.16, p < 

.01)은 유의한 높은 정도의 부적상관을 나타내

었고,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r = -.37, p < 

.01)은 유의한 높은 정도의 부적상관을 나타내

었다. 건강한 부부관계와 심리적 안녕감(r = 

.47, p < .01)은 유의한 높은 정도의 정적상관

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주요변인 

간 상관이 -.13∼.45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

후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변인의 전체 평균

값을 살펴보면, 직업적 자기효능감 3.42(SD = 

.56), 은퇴불안 3.07(SD = .57), 건강한 부부관

계 3.57(SD = .58), 심리적 안녕감 3.48(SD = 

.41)이었다.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1개의 측정변수들

이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건강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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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하위요인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직업적 자기효능감

직업 자기효능 1 1.03 .06 17.72*** .79

직업 자기효능 2 1.09 .06 16.22*** .92

직업 자기효능 3 1.00 .77

은퇴불안

경제적 요인 .56 .06 9.22
*** .58

사회적 요인 .41 .06 6.84*** .41

신체적 요인 .73 .07 10.10
*** .68

심리적 요인 1.00 .76

건강한 부부관계
평등/가치관 1.003 .09 11.67

*** .93

의사소통/친밀감 1.00 .81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1.30 .15 8.95
*** .60

긍정적 대인관계 1.69 .18 9.58*** .66

삶의 목적 1.61 .16 10.25
*** .76

환경지배력 1.00 .10 7.26*** .58

***p < .001.

표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N = 403)

모형 df χ² TLI CFI
RMSEA

(신뢰구간 90%)

연구모형 59 163.439 .927 .945 .066(.054∼.079)

경쟁모형 60 168.023 .925 .943 .067(.055∼.079)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관계, 심리적 안녕감 총 4개의 잠재변수를 적

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변

수에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고,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또한 TLI는 

.940, CFI는 .956, RMSEA는 .064(.050∼.078)로 

Browne과 Cudeck(1993)의 기준에 잘 부합되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을 설

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직

업적 자기효능감 .77∼.92, 은퇴불안 .41∼.76, 

건강한 부부관계 .81∼.93, 심리적 안녕감 .58

∼.76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p < .001). 은퇴불안의 사회적 요인 .41로 

낮게 나타났지만,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중년

기 성인들 중에서 성별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

다 은퇴불안을 낮게 지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의 상관이 낮게 나타났고, 여전히 남성에

게는 사회적 요인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이

은주, 2015)를 근거하여 중요문항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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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직업적 자기효능감 → 은퇴불안 -.14 .05 -2.69
**

-.17

직업적 자기효능감 → 건강한 부부관계 .42 .07 6.3
***

.40

은퇴불안 → 건강한 부부관계 -.17 .08 -2.11
*

-.15

은퇴불안 → 심리적 안녕감 -.32 .06 -5.47
***

-.37

건강한 부부관계 → 심리적 안녕감 .17 .04 4.69
***

.28

직업적 자기효능감 → 심리적 안녕감 .25 .04 5.97
***

.38

직업적 자기효능감 → 직업 자기효능1 1.03 .06 16.22
***

.77

직업적 자기효능감 → 직업 자기효능2 1.09 .06 17.72
***

.92

직업적 자기효능감 → 직업 자기효능3 1.00 .79

은퇴불안 → 경제적 요인 1.00 .58

은퇴불안 → 신체적 요인 1.31 .15 9.02
***

.68

은퇴불안 → 사회적 요인 .73 .11 6.40
***

.41

은퇴불안 → 심리적 요인 1.78 .19 9.22
***

.76

건강한 부부관계 → 의사소통/친밀감 1.00 .81

건강한 부부관계 → 평등/가치관 1.003 .09 11.67
***

.93

심리적 안녕감 → 자아수용 1.00 .60

심리적 안녕감 → 긍정적 대인관계 1.30 .13 9.78
***

.66

심리적 안녕감 → 삶의 목적 1.23 .12 10.48
***

.76

심리적 안녕감 → 환경 지배력 .77 .09 8.95
***

.58

R
2

심리적 안녕감 .52,  건강한 부부관계 .16,  은퇴불안 .03 

**
p < .01. 

***
p < .001.

표 4.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403)

여 삭제하지 않았다.

3.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² 은 163.439, TLI는 

.927, CFI는 .945로 수용 가능한 기준치 .9이상

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RMSEA는 .066

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충족시켰다. 경쟁모형

의 적합도는 χ²은 168.023, TLI는 .925, CFI는 

.936, RMSEA는 .067(신뢰구간 .055∼.079)을 보

여 양호한 수준이었고, 모든 경로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

형이 낮은 χ²의 값을 보이면서 더 높은 적합

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자

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내생 잠재변수 R
2

의 값은 심리적 안녕감 .52, 건강한 부부관계 

.16, 은퇴불안 .03으로 나타나, 적절한 설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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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종모형

경 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CI)

직업적

자기효능감
→ 은퇴불안 -.17

*
-.17

*

직업적

자기효능감
→

건강한

부부관계
.40

**
.40

**

직업적

자기효능감
→ 은퇴불안 →

심리적

안녕감

.04
*

(.01∼.08)

직업적

자기효능감
→

건강한

부부관계
→

심리적

안녕감

.09
**

(.06∼.14)

은퇴불안 →
건강한

부부관계
-.15

*
-.15

*

은퇴불안 → 심리적 안녕감 -.38
**

-.38
**

건강한 부부관계 → 심리적 안녕감 .29
**

.29
**

주. 표에 제시된 간접효과는 ‘비 표준화’된 수치임. *p < .05. **p < .01.

표 5. 최종모형의 총효과 분해 및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N = 403)

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 표 

5, 그림 3과 같다.

4. 최종모형의 검증

5. 매개효과 검증(팬텀변수 활용)

최종적으로 선택된 구조모형에 포함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Shrou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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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

하였다. 이를 위해 원 자료(N=403)로부터 무

선할당으로 형성된 10,000개의 표본에서 신뢰

구간 95%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Shrout

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르면 95%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의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부트스

트랩의 표준화 수치로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

하였고,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랩의 펜텀변수로 

검증한 비표준화 수치로 통계적 유의성을 제

시하였다.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건강한 부부

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직업적 자기효

능감은 은퇴불안에 -.17, 건강한 부부관계에 

.40, 심리적 안녕감에 .38의 유의미한 직접효과

를 나타내었다. 은퇴불안은 건강한 부부관계

에 -.15의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은퇴불안과 직업적 자기효능감 각각

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사용한 다중 매개의 유의도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배병렬, 2015), 은퇴불안은 .04의 유의미

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건강한 부부관계

는 .09의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 각각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 분석에서 유의

하게 나온 경로들을 중심으로 Bootstrap 절차를 

실시한 결과(홍세희, 2001; Baron & Kenny, 

1986), 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심리적 안녕감

으로 가는 2개의 간접경로가 유의미하게 나왔

다. 또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심리적 안녕

감으로 가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의 8개 지역의 중년기 40세∼65

세의 기혼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

였고 최종적으로 40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본 연구는 중년기 직장인이 지각한 직업

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의 과정에서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의 

역할을 규명하고, 본 연구를 통해 중년기 직

장인의 행복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 향상과 

중년기의 위기사건인 은퇴에 대한 은퇴불안 

예방 및 치료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

관계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각각 정적 관련

성이 나타났고,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은퇴불

안,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각각 부적 관련성이 나

타났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은퇴

불안이 낮아지고,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유지

되며, 심리적 안녕감은 높게 나타났다. 즉 직

업장면에서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

은 직업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이 은퇴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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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되는 삶에서의 재취업 또는 취미, 여가생

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져 은퇴에 대해 막

연히 갖게 되는 은퇴불안을 낮게 지각하게 된

다. 또한 직장에서는 경제적 소득이 꾸준히 

높아지거나 유지되고, 가정에서는 부부의 동

등한 가사역할 분담으로 건강한 부부관계에 

유지하게 되어(고정자, 1998; 김진분, 최규련, 

2007),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의 의사소통, 친밀

감, 양성평등, 유사한 가치관의 충족요인 등으

로 중년기의 행복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아지

게 되는 것이다(김태현, 박지현, 2014; 조금숙, 

조증열, 2004). 이상의 결과는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불안이 낮고(김민정, 

김봉환, 2007),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

하며(고숙정, 신성희, 2013),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김금순, 2011; 김수

지, 정문자 2010; 김은희, 이종한, 2005; 김의

철, 박영신, 2006; 신유경, 최연실, 2013; 이경

열, 2009; 허지연, 손은정,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은퇴불안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신미, 김순

이, 2008; 최외선, 최선남, 서월금, 2007) 및 심

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연

구결과(곽미정, 김영미, 2013; 송진영, 2009; 오

홍석, 하정희, 2010)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건

강해지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증가될수록 심리

적 안녕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만한 

결혼생활의 부부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을 높

인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조혜숙, 최수일, 

2011). 또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직접효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직업적 

자기효능감 그 자체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

하는 단일변인으로 유의미하다. 본 연구에서

도 선행연구결과(Hahn, Binnewies, Sonnentag, & 

Mojza, 2011)와 마찬가지로 직업적 자기효능감

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영향을 주는 주요변

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

다. 따라서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은퇴불안이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겠다.

둘째, 은퇴불안이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

강한 부부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며,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서도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퇴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의 주요

한 예측변인(이은주, 2014, 2015)임을 확인하였

다. 또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은퇴불안을 낮게 지각하게 되고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한 

부부관계는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

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며, 심리

적 안녕감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능력적인 측면으로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발휘

를 하게 되고, 다시 관계적인 측면으로 부부

관계에서 만족감을 보임으로써 삶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에 도달하게 된다

는 것이다.

셋째,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은퇴불안 및 건

강한 부부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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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이중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남편이 은퇴하는 경우 은퇴 스

트레스가 결혼 불만족으로 이어져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선영, 윤혜

영, 2013)와 은퇴경험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

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주연, 김득성, 2014)와 같이 은퇴불

안과 부부관계는 주요한 관련 변인임을 확인

하였다. 즉, 낮은 은퇴불안은 건강한 부부관계

를 촉진시키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증가는 심

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낮은 은퇴

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는 직업적 자기효능감

과 심리적 안녕감의 주요한 매개 변인임을 확

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또한 직업적 자기효능

감이 건강한 부부관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낮은 은퇴불안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건강한 

부부관계, 심리적 안녕감을 하나의 모형으로 

연구하여 은퇴불안과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기에 본 연구결과와 직

접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

해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해보

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이미 형성된 자기효능감 또는 직업

적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

려울 수 있으며(Fry et al., 2012), 과거의 자기

효능감 경험자체에 대한 탐색이나 치유에 초

점을 맞추고 통찰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심

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 어

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

를 통해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은퇴불안과 건

강한 부부관계 변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중년기 직장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상담에서 치료적 개

입의 초점으로 삼아야할 부분에 대한 실질적

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용

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경기, 인천 등의 

8개 지역에서 자료수집이 임의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중년기 

직장인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건강한 부부관계, 심리적 안녕감을 자기보고

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중

년기 직장인의 주관적인 자기보고는 실제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방어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사회적 불만으로 응답하였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다양화하여 연구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의 특수적 부분으로서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국내

외 경험적 연구가 아직 많이 미흡한 만큼 후

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경로와 타

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후속연

구에서는 연령별, 직업별의 동일한 표본의 크

기로 매개모형 차이검증과 다집단 분석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은퇴불안의 영

향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중년기 위

기와 현재 한국의 사회적 위기로서 은퇴불안

의 어려움을 겪는 중년기 직장인을 상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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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치료적 효과를 이끌 가능성이 큰 심

리내적 영역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직업장

면에서 행복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

문제와 은퇴불안을 호소하는 중년기 직장인들

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치료적 접근의 근거자

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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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Middle-Aged Workers:

The Mediating Effect of Retirement Anxiety and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Lee, Eun-joo                    Lee, Jee-yon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self-efficacy of middle-aged worke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mediating effect of retirement anxiety and healthy marriage relationship. Participants 

consisted of 403 middle-aged workers living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Firs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healthy marriage relationship, and 

healthy marriage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ntrast,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retirement anxiety and retirement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When occupational self-efficacy was high, retirement anxiety was low and marriage relationship was 

high, leading to high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retirement anxiety had mediating effect i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healthy marriage relationship as well 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career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career self-efficacy wa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in 

double mediating path through influencing retirement anxiety and healthy marriage relationship. This 

study provided information on intervention focusing on retirement anxiety and marriage relationship in 

consultation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office workers.

Keywords: middle age, worker, occupational self-efficacy, retirement anxiety, marriage relation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16, Vol. 23, No. 1, 71-94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1.71


